
한ㆍ일 사회교사들 독도 문제 등 논의 

서울대 `한일 사회교육 미래' 심포지엄서  

 

(서울=연합뉴스) 황철환 기자 =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현

직 교사들이 모여 독도 분쟁 등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

색하는 학술행사가 열렸다. 

 

서울대 일본연구소는 23일 교내 국제대학원에서 일본 사회과 교사 초청연수 10주

년을 기념해 '교육의 현장에서 바라본 한일 역사와 미래' 심포지엄을 개최했다. 

 

이 행사에는 지난 10년간 연수에 참여했던 현직 일본 교사와 한국인 교사, 한일 양

국의 관련학자 등 28명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. 

 

미야기현 오나가와 제4중학교의 아베 카즈히코씨는 '일본판 쉰들러'로 알려진 고

(故) 후세 다쓰지(布施辰治) 변호사의 일대기를 교육과 접목한 사례를 소개해 관심

을 모았다. 

 

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가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그의 일생을 통해 학생들에게 

인류애의 존엄성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능동성을 길러줬다는 게 일대기

의 주요 내용이다. 

 

참가자들은 24일 열리는 '한일교육현장의 실천사례 및 전망' 워크숍에서 독도 문제

로 상징되는 양국 지리교육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논한다. 

 

야구구치현립 사카우에고교의 니시모토 미츠타카씨는 워크숍에 앞서 공개한 발표

문에서 "독도 문제는 양국의 중대 현안으로 한번 표면화되면 감정대립으로 이어지

기 쉬워 수차례 상호 우호 활동을 백지화시켰다"고 지적했다. 

 

그는 "따라서 '독도'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고찰할 

수 있도록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료를 모두 보여주고 토론과 논의

를 진행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"고 밝혔다. 

 

일본연구소 관계자는 "사회과는 역사ㆍ지리ㆍ윤리 등 분야를 포괄하는 과목이기에 

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양국이 공유하는 많은 문

제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"라고 기대했다. 

 

hwangch@yna.co.kr 

 

[관련기사] 

 |  기사입력 2009-10-23 14:53 |  최종수정 2009-10-23 15:32 

 

Page 1 of 2네이버 뉴스

2012-12-09http://news.naver.com/main/tool/print.nhn?oid=001&aid=0002936053



 

▶ <하토야마 아시아 외교 데뷔…과제 산적> 

 

▶ <뉴욕 교과서의 '일본해'를 '동해'로> 

 

▶ 전국 대학총장단 울릉도.독도 탐방 

 

▶ <풀리지 않는 독도 문제 해결의 길은?> 

 

▶ 영남대서 '독도 영유권.국경문제' 학술대회 

 

<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..연합뉴스폰> <포토 매거진> 

 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

 

이 기사 주소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02936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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